
시끼보 - 새(鳥) 인플루엔자 대책으로 항 위루스 가공 개발 

시끼보는 농업ㆍ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동물위생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로 새 인플루엔자 위루스(鳥 influenza virus) 대책 섬유 “풀텍트”를 개발하였

다고 발표하였다. 2007년 춘하절 상품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이다. 

“풀텍트”는 항균 방취(抗菌防臭) 가공 “논스닥그”와 제균(制菌) 가공 “노모

스”의 제조 기술을 살려 개발되었다. 안전성이 높은 유기계 항 위루스제를 

섬유에 가교 결합시킴으로써,  새 인플루엔자 위루스에 대한 속효성(速效性)

뿐만 아니라 세탁 내구성도 우수하다. 

동사(同社)에 의하면 “풀텍트”는 50회 세탁 후에도 섬유에 부착되어 있는 

새 인플루엔자 위루스의 감염가(感染價)를 99.9% 이상 떨어뜨린다고 한다. 

후가공(後加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소재에 대응할 수 있어 실, 솜, 생지, 

제품까지 폭 넓게 상품화할 수 있다. 가공 공정은 기존의 설비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상품화해 온 제균 가공 섬유는 면 소재가 주류였는데, “풀텍

트”는 소재도 가리지 않고 모든 소재에 가공이 가능하다. 용도는 계사용(鷄

舍用) 작업복, 식품 산업용 유니폼, 연구 기관이나 의료 기관용 흰색 가운 등 

뿐만 아니라 오리털 이불잇, 이불 카버, 시츠(sheets), 베개 카버, 학동용(學童

用) 제복, 간호 옷류, 파자마, 침구, 타월, 행주 외에도 필터 등으로도 상품화

할 것이다. 

동사의 일본 내 판매 계획은 초년도에 2억 엔, 3년 후에는 6억 엔으로 추

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새 인플루엔자 위루스의 전염 위험성이 클 것으로 추



정되는 동남 아시아를 비롯한 지역에의 해외 판매에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

다. ♣  

 


